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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비
만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관
리를 위해 정확한 정의와 진단이 필요하다(WHO, 2000, 2004). 이
에 비만을 건강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
고, 전 세계적으로 성별과 인종에 대한 고려 없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 kg/m²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간주하
고 있다(WHO, 2000). 그러나, 이 BMI 비만 기준을 모든 인종에 대
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Deurenberg et al., 2002; Haam et al., 2023; WHO, 2004). 이
전의 다수 연구에서는 BMI와 체지방률 간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차
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Deurenberg, 2001; Deurenberg et al., 
2002; Deurenberg et al., 1998; Heymsfield et al., 2016).

특히, 서양인과 비교 시 아시아인에서 BMI가 비만 정도를 적
절하게 반영하는지가 그 논란의 핵심이다(Deurenberg, 2001; 
Deurenberg et al., 2002; WHO, 2004). 여전히, 다른 인종과 비교 
시, 아시아인에서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차이 정도와 그 차이의 원
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Deurenberg et al., 2002; 
Luke, 2009; WHO, 2004). 몇몇 연구들에서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몸통, 짧은 다리, 적은 근육량과 같은 체형 및 체
성분 요인들의 차이로 인해 같은 BMI 수준의 서양인보다 높은 체지
방률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다(Deurenberg et al., 1999; Gurrici 
et al., 1999; Lear et al., 2007; Wang et al., 1996). 반면, 다른 연
구에서는 아시아인이 더 낮은 체지방률을 가지거나 다리 길이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Deurenberg et al., 
1997; Rush et al., 2009; Swinburn et al., 1999).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의 원인으로, BMI와 체지방률 측정방법 
및 관계 분석방법의 차이와 연구대상 표본의 다양한 특성이 제시되
었다(Deurenberg, 2001; Deurenberg et al., 2002; Deurenberg 
et al., 1998; Heymsfield et al., 2016; Luke, 2009; Swinburn et 
al., 1999). 즉,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체성분 측정방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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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mpare the relationf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body fat percentage (BF%) between South Korean adults and those 
from other races. METHODS The study included 15,448 adults in the United States 
(US) and 7,020 adults in Korea with available anthropometric and body composition 
measurements from the 1999–2006 U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the 2009 Korea NHANES dataset, respectively. Body composition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ean values for body composition variables were calculated for sex, age, and 
weight status subgroups within each race. RESULTS Overall, the correlations between 
BMI and BF% were weaker in the Korean cohort (r = 0.640 for men and r = 0.703 for 
women) than in the various races within the US cohort (r = 0.762–0.796 for men and 
r = 0.771–0.807 for women). In subgroup analyses, Korean adults had a lower BF%, 
a higher proportion of trunk mass, and a lower proportion of limb mass compared 
to most other races in the US. Additionally, Korean adults had greater trunk fat 
accumulation and less leg fat accumulation. CONCLUSIONS BMI was not as accurate 
in reflecting the degree of obesity in Korean adults as it was in other races in the US. 
Racial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not only body composition but also body fa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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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한 표본의 사용은 다른 인종 간 
BMI와 체지방률 관계를 비교할 때 불일치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
는 결과의 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인종을 포함
하는 국가들에서 정확한 측정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대규
모의 체형 및 체성분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이유
의 복합적 영향으로 체지방률과 BMI 관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인
종 간 차이와 그 차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체형 및 체성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Deurenberg et al., 
2002; Heymsfield et al., 2016; Luke, 2009; WHO,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과 아시아 국가
인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데이터를 사용하여 BMI와 체지방
률 관계에서 인종 간 차이를 탐색하고, 체성분의 특성 차이에 대한 실
증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국의 NHANES에서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상호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절차와 정확
도가 높은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 계측 및 체성분 측정을 수행하
였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 WHO의 체중 상태 분류 BMI 기준에 따라 분류된 하위 그
룹 내에서 BMI와 체지방률 관계 그리고 체성분의 인종 간 차이를 조
사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참가자 식별 정보가 없이 공개된 데이터의 2차 분석 연구
이다. 각 인종의 비가중 표본 크기와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기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체성분 측정 데이터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1999-2006년 미국 NHANES와 2009년 한국 
NHANES(KNHANES)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NHANES는 횡단면 조
사로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복합 다단계 확률 표본 추출 설계를 
적용하여 각국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참가자
들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은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 및 한국 질병관리청의 기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 

미국 내 아시아인과 인종 정보가 불분명한 기타 인종을 제외한 20
세 이상 미국 성인 17,463명과 한국 성인 7,798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유효하지 않거나 누락된 DEXA 측정값을 가진 참가자(미
국 1,401명, 한국 774명)와 인구통계학 및 신체 계측 측정값이 누락
된 참가자(미국 614명, 한국 4명)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
에는 비히스패닉 백인 7,875명, 비히스패닉 흑인 3,304명, 히스패닉 
4,269명을 포함하여 총 15,448명의 미국 성인과 7,020명의 한국 성
인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주요 변인 측정

체성분은 훈련받은 의료 전문가가 DEXA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절
차에 따라 측정하였다. 두 조사 모두에서 동일한 Hologic QDR 
4500A 장비(Hologic In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였으
며, 미국 NHANES는 Hologic Discovery 소프트웨어 버전 12.1을, 

KNHANES는 버전 13.1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에는 체중, 지방량, 골
량, 각 신체 부위(머리, 양팔, 몸통, 양다리)의 질량이 포함되었다. 제
지방량은 체중에서 지방량을 빼서 얻은 값이며, 골격근량은 제지방량
에서 골량을 빼서 계산한 값이다. 체지방률과 제지방률은 각각 지방
량과 제지방량을 체중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머리, 
몸통, 사지의 비율은 각 신체 부위의 무게를 체중으로 나눈 후 100
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체지방의 분포는 각 부위의 지방량을 총 전신 
지방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Heymsfield et al., 
2016). 

신장, 체중, 허리둘레는 표준화된 검사 절차에 따라 측정하였다. 
BMI (kg/m²)는 측정된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체중 상
태는 WHO의 BMI 기준(WHO, 2000)에 따라 저체중(18.5 미만), 정
상 체중(18.5-24.9), 과체중(25.0-29.9), 비만(30 이상)으로 분류하
였다. 연령은 20-39세, 40-59세, 60세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
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NHANES에서는 인종을 비히스패닉 백
인, 비히스패닉 흑인, 히스패닉으로 분류하였다. 표본 크기를 고려하
여, 멕시코계 미국인과 기타 히스패닉은 히스패닉으로 간주하였고, 
KNHANES 참여자는 모두 한국인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처리

모든 데이터 분석은 미국 NHANES와 KNHANES의 복합 표본 추
출 설계와 표본의 가중치를 반영하기 위해, SAS (버전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SURVEY 프로시저를 사용하였다. 
인종 간의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인종, 성별, 
연령, 체중 상태 분류 하위 그룹에서 상관계수와 체성분 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 오차를 계산하였다. 복합 표본 추출 설계와 표본 가중
치가 적용된 양국의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통계 값이 편향되
고 잘못된 유의성 검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Chung, 2012). 따라
서, 평균 값 비교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각국의 데이터에서 
복합 표본 설계와 표본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과 표준오차
를 이용하여 95% 신뢰구간 계산하고, 신뢰구간의 겹침 여부를 확인
하였다(Altman & Bland, 2005). 추가로, 미국 NHANES의 DEXA 
측정값의 일부 결측값은 무작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중 대치법
(multiple imputation) 절차에 의해 다섯 개의 데이터 버전을 생성
하여 공개되었다(Schenker et al., 2011). 이에 다중 대치된 DEXA 
데이터를 포함한 다섯 개의 데이터 버전에 대한 분석결과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고안된 SAS MIANALYZE 프로시저를 사용하였다
(Rubin, 2004).

연구결과

연구대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은 미국 내 다른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키, 몸무게, 허리
둘레)과 적은 근골격근량, 제지방량, 지방량, BMI, 체지방률을 가지
고 있었다. 미국 성인 중 34.19%가 과체중이었고 31.99%가 비만이
었으며, 한국 성인 중 28.21%가 과체중이고 4.00%가 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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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와 체지방률의 상관관계

전체적으로 BMI와 체지방률 관계는 여성(r = 0.703∼0.807)에서 남
성(r = 0.640∼0.796)보다, 젊은 그룹(r = 0.686∼0.842)에서 노년 
그룹(r = 0.600∼0.797)보다, 정상 체중(r = 0.329∼0.603)과 비만
(r = 0.278∼0.709) 그룹에서 과체중 그룹(r = 0.149∼0.455)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을 보였다(Table 2). 다른 인종과 비교 시, 한국 
성인에서 모든 성별(r difference, RD = -0.07∼-0.16)과 연령 하위 
그룹(RD = -0.02∼-0.18)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BMI와 체지방률 관
계가 관찰되었다. 체중 상태 분류 하위 그룹 중 비만 그룹에서만 일관
성 있게 약한 BMI와 체지방률 관계(RD = -0.02∼-0.67)를 보였다.

동일 BMI 그룹에서 체지방률 차이

체지방률은 일반적으로 여성(mean, M = 32.46%∼40.53%)에서 남
성(M = 21.59%∼28.29%)보다, 노년 그룹(M = 22.21%∼42.44%)
에서 젊은 그룹(M = 21.27%∼39.45%)보다 높았다(Table 3). 한국 

성인의 체지방률은 모든 성별(mean difference, MD = -3.98%∼
-8.07%), 연령(MD = -3.02%∼-8.89%), 체중 상태 분류 하위 그룹
(MD = -0.58%∼-6.52%)에서 비히스패닉 흑인 남성(20-39세 정상 
및 과체중 그룹, 40-59세 정상체중 그룹) 및 흑인 여성(20-39세 정
상 및 과체중 그룹) 일부 하위그룹을 제외하고는 다른 인종보다 현저
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신체구성 비율 차이

과체중과 비만 그룹에서 한국 성인은 대체로 다른 인종에 비해 체중 
대비 머리와 몸통의 질량 비율이 높고, 팔과 다리의 비율은 낮았다
(Table 4, 5). 이 경향은 특히 여성의 몸통(MD = 1.30%∼5.33%)과 
다리(MD = -1.93%∼-5.44%)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한국 성인은 
체지방을 상대적으로 몸통에 더 많이 축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성분
에서 한국 성인의 체지방률은 다른 인종 대비 낮았고(MD = -1.16%∼
-5.12% 남성, -2.34%∼-6.19% 여성), 반면 제지방률은 높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HANES KNHANES
NHW (n=7,875) NHB (n=3,304) HIS (n=4,269) KOR (n=7,020)

Age (years) 46.31±0.28 42.45±0.27 39.53±0.50 45.33±0.37
Height (cm) 170.31±0.12 169.57±0.17 164.13±0.20 163.70±0.16
Weight (kg) 81.44±0.33 85.59±0.43 76.42±0.44 63.63±0.18
BMI (kg/m2) 27.99±0.12 29.79±0.15 28.32±0.16 23.66±0.05
Body fat percentage (%) 33.98±0.15 33.62±0.19 33.98±0.20 27.07±0.16
Waist circumference (cm) 96.83±0.32 97.36±0.35 95.01±0.42 80.86±0.23
Bone (kg) 2.43±0.01 2.64±0.01 2.27±0.01 2.31±0.01
Skeletal muscle (kg) 51.32±0.16 53.81±0.27 48.30±0.21 43.63±0.15
Fat free mass (kg) 53.76±0.17 56.45±0.29 50.58±0.22 45.94±0.16
Fat mass (kg) 28.39±0.22 29.98±0.26 26.57±0.26 16.98±0.12
Sex (%)

 Men 37.25±0.72 5.27±0.40 6.76±0.63 49.63±0.54
 Women 37.98±0.88 6.19±0.54 6.55±0.66 50.37±0.54

Age (%)
 20-39 27.68±0.66 5.30±0.43 7.59±0.65 39.98±1.24
 40-59 31.17±0.83 4.53±0.38 4.30±0.45 40.41±1.04
 Above 60 16.37±0.66 1.63±0.17 1.41±0.24 19.61±0.81

Race/ethnicity (%) 75.23±1.44 11.46±0.93 13.31±1.27 -
Body weight status (%)

 Underweight 1.54±0.12 0.18±0.03 0.13±0.03 4.64±0.33
 Normal weight 25.31±0.68 2.97±0.26 3.69±0.35 63.16±0.76
 Overweight 25.32±0.69 3.56±0.32 5.31±0.55 28.21±0.66
 Obesity class I 13.75±0.48 2.40±0.20 2.71±0.27 3.57±0.24
 Obesity class II 5.80±0.33 1.28±0.11 0.98±0.13 0.38±0.08
 Obesity class III 3.50±0.25 1.07±0.11 0.50±0.07 0.05±0.03

Note. Body weight status was classified into underweight (less than 18.5), normal weight (18.5-24.9), overweight (25.0-29.9),  
obesity class I (30.0-34.9), obesity class II (35.0-39.9), obesity class III (40 or above); NHW = non-Hispanic white;  
NHB = non-Hispanic Black; HIS = Hispanic; KOR = South Korean; Values are weighted means or %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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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한국 질병관리청
에서 수집한 미국 NHANES와 한국 KNHANES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을 중심으로 인종 간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차이와 특성
을 탐색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의 대규모 프
로젝트를 통해 수집되었음에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정확성
을 가진 DEXA를 통해 신체구성을 측정하였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표준절차가 적용되었다. 즉, 본 연구는 인종 
간 차이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하나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 간 BMI와 체지방률의 
관계를 직접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 

성별과 나이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성인에서 BMI와 체지방
률 간의 관계는 미국 내 비히스패닉 백인, 비히스패닉 흑인, 히스패
닉 성인과 비교 시 차이가 있었다. 몇몇의 이전 연구에서 인종 간 체
형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Deurenberg et al., 1999; Gurrici et al., 1999; Heymsfield et 
al., 2016; Norgan, 1994). 쉽게 설명하면, 상대적으로 큰 몸통과 짧
은 다리를 가진 아시아인들은 같은 BMI 수준의 다른 인종과 다른 체
지방률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 성인
의 BMI와 체지방률 관계가 일관되게 비만 그룹에서만 낮게 나타났
으며, 정상 체중 및 과체중 그룹에서는 뚜렷하고 일관된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단순 체형의 차이로 인종 간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인종 간 체형의 차이가 
특정 체중 상태 분류 그룹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
거가 없고, 논리적 설득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BMI와 체지방률 상관관계가 더 강하
고, 다른 인종과의 차이도 작았다. 그러나 체형 및 체성분 비율에서
는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체형을 넘어서는 다른 요인들
이 인종 간 BMI와 체지방률 관계 차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Luke, 2009; Rush et al., 2009). 이러한 요인들은 유전, 환경, 생활 
습관, 그리고 데이터 범위에 영향을 받는 상관관계 계수의 특성 등이 

Table 2. Weighted correlation between body fat percentage and BMI

NHW NHB HIS KOR

Men 0.762* 0.796* 0.770* 0.640*
 20-39 0.800* 0.819* 0.787* 0.686*

  Normal weight 0.499* 0.343* 0.603* 0.494*
  Overweight 0.382* 0.252* 0.447* 0.312*
  Obesity 0.625* 0.691* 0.617* 0.278*

 40-59 0.763* 0.810* 0.758* 0.627*
  Normal weight 0.357* 0.449* 0.401* 0.461*
  Overweight 0.370* 0.455* 0.395* 0.296*
  Obesity 0.616* 0.709* 0.670* 0.038

 Above 60 0.721* 0.777* 0.730* 0.600*
  Normal weight 0.329* 0.469* 0.407* 0.335*
  Overweight 0.282* 0.280* 0.250* 0.189*
  Obesity 0.496* 0.571* 0.573* 0.477*

Women 0.807* 0.807* 0.771* 0.703*
 20-39 0.842* 0.839* 0.803* 0.712*

  Normal weight 0.558* 0.549* 0.580* 0.554*
  Overweight 0.361* 0.452* 0.277* 0.383*
  Obesity 0.656* 0.684* 0.591* 0.467*

 40-59 0.810* 0.779* 0.738* 0.642*
  Normal weight 0.514* 0.599* 0.374* 0.468*

  Overweight 0.338* 0.396* 0.149* 0.345*

  Obesity 0.652* 0.676* 0.627* 0.578*
 Above 60 0.775* 0.797* 0.741* 0.719*

  Normal weight 0.579* 0.564* 0.462* 0.565*
  Overweight 0.292* 0.304* 0.296* 0.304*
  Obesity 0.615* 0.581* 0.591* 0.389*

Note. NHW = non-Hispanic white; NHB = non-Hispanic Black; HIS = Hispanic; KOR = South Korean; * Significant a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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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Deurenberg et al., 2002; Jeong 
et al., 2023; Luke, 2009; Rush et al., 2009; Speakman, 2004). 
본 연구에서 한국 성인의 BMI 범위는 미국 성인보다 좁았으며, 여성
에 비해 한국 남성의 범위는 더욱 좁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고도 비
만(BMI ≥ 35 kg/m²) 그룹에서 도드라졌다. 미국 내 다른 인종에서 
중·고도 비만 그룹에 속한 남성은 159∼388명, 여성은 327∼547명, 
한국인에서 남성 9명, 여성 20명이었다.

모든 성별, 연령, 체중 상태 분류 하위 그룹에서, 대체로 한국 성인
은 다른 인종에 비해 체지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시아인이 유사한 BMI를 가진 서양인보다 대체로 체지방
률이 높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Gallagher et al., 2000; Wang et 
al., 1996; WHO, 2004)과 상반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각 연구의 표
본 특성, 체성분 측정 방법, 인종 간 비교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일 수도 있지만(Deurenberg, 2001; Deurenberg et al., 2002; 
Heymsfield et al., 2016), ‘아시아인’이라는 포괄적 범주 내의 인

종적 이질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민족/다인종으로 구성된 아시
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아시아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BMI
와 체지방률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아시아인’ 전체로 일반화는 
어렵다. 실제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유사한 
BMI 수준에서 서양인 대비 체지방률이 높았고, 다른 일부는 낮았다
(Deurenberg et al., 1997; Deurenberg et al., 1998; Rush et al., 
2009; Swinburn et al., 1999; Wang et al., 1996). 따라서, 본 연
구와 같이 자국민의 고유한 체성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별도의 BMI와 
체지방률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Haam et al, 2023; 
WHO, 2004). 

WHO BMI 비만 기준(≥ 30 kg/m²)을 적용할 때 한국 성인 중 
4.00%가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한국 성인의 고혈압(20.0%), 당
뇨병(9.4%), 고콜레스테롤혈증(20.9%)과 같은 비만 관련 질환의 유
병률(KNHANES, 2023)을 고려하면, 비만 비율이 상당히 낮아 보인
다. 하지만, 한국 성인에 대한 BMI 비만 기준을 BMI ≥ 25 kg/m²로 

Table 3. Weighted mean of body fat percentage

NHW NHB HIS KOR

Men 28.29±0.11* 25.57±0.15* 27.63±0.20* 21.59±0.17
 20-39 26.08±0.18* 24.29±0.25* 26.81±0.28* 21.27±0.23

  Normal weight 21.32±0.19* 18.49±0.26 22.00±0.32* 19.29±0.30
  Overweight 27.03±0.17 24.80±0.26 27.19±0.24* 24.90±0.25
  Obesity 33.07±0.23* 31.45±0.34* 32.66±0.27* 29.56±0.53

 40-59 28.99±0.16* 26.08±0.23* 28.55±0.25* 21.67±0.20
  Normal weight 23.77±0.25* 20.63±0.26 23.11±0.31* 19.88±0.21
  Overweight 28.08±0.17* 25.82±0.20* 28.40±0.23* 23.97±0.23
  Obesity 33.67±0.19* 31.73±0.36* 32.69±0.30* 27.62±0.64

 Above 60 31.10±0.16* 28.69±0.21* 29.93±0.32* 22.21±0.25
  Normal weight 26.48±0.19* 23.75±0.40* 24.99±0.21* 21.27±0.28
  Overweight 30.50±0.15* 28.42±0.25* 30.06±0.24* 26.06±0.32
  Obesity 35.44±0.20* 34.05±0.41* 34.63±0.21* 28.92±0.71

Women 39.56±0.19* 40.48±0.20* 40.53±0.22* 32.46±0.18
 20-39 37.19±0.29* 38.84±0.29* 39.45±0.26* 31.07±0.22

  Normal weight 32.75±0.15* 31.15±0.33 33.97±0.32* 30.57±0.20
  Overweight 39.39±0.23* 37.69±0.31 39.97±0.23* 36.73±0.53
  Obesity 45.88±0.20* 44.39±0.24* 44.88±0.24* 40.16±0.58

 40-59 40.07±0.24* 41.68±0.25* 41.55±0.30* 32.94±0.25
  Normal weight 34.22±0.26* 34.47±0.33* 36.30±0.67* 31.55±0.24
  Overweight 41.12±0.23* 39.64±0.29* 40.58±0.23* 35.89±0.28
  Obesity 45.97±0.20* 45.38±0.24* 45.18±0.33* 39.68±0.80

 Above 60 42.24±0.15* 42.17±0.33* 42.44±0.30* 34.00±0.24
  Normal weight 37.53±0.18* 34.23±0.37* 37.44±0.40* 32.03±0.23
  Overweight 42.56±0.17* 39.72±0.18* 42.53±0.26* 37.21±0.24
  Obesity 46.93±0.19* 46.02±0.24* 46.20±0.24* 40.45±0.50

Note. NHW = non-Hispanic white; NHB = non-Hispanic Black; HIS = Hispanic; KOR = South Korean;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others a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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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면 한국 성인의 32.21%가 비만으로 분류되고, 이는 미국 성인
에서 관찰된 비만 비율(31.99%)과 유사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보
고되지 않은 추가 분석에서 과체중(30 kg/m² > BMI ≥ 25 kg/m²)으
로 분류된 한국 남성은 24.59%, 여성은 36.53%의 체지방률을 가지
고 있었다. 이 체지방률은 각각 남성 25%, 여성 35%의 체지방률 비
만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Dickey et al., 1998). 이러한 결과는 한
국 성인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WHO가 권장하는 BMI ≥ 25 kg/
m²의 비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Haam 
et al., 2023). 

다른 인종 대비 한국 성인은 대체로 높은 몸통 질량 비율과 낮은 사
지 질량 비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몸통에 더 많은 체지방량을 축적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허리둘레가 복부 비만을 반
영하는 정도에서도 인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몇몇 이전 연구에서 비만 관련 질병은 전신 체지방률 보다 복부 비만 
또는 체지방의 분포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Ashwell 
et al., 2012; Lee et al., 2008; WHO, 2004). 건강에 위험을 초래
할 정도의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으로 비만을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WHO, 2000), BMI와 체지방률 관계 정도가 타 인종 대비 낮은 한국 

Table 4. Weighted proportion of body composition in men

NHW NHB HIS KOR

In overweight

 Body mass (%)
  Head 5.94±0.01* 6.28±0.02* 6.34±0.02* 7.68±0.03
  Trunk 49.73±0.06 46.47±0.10* 49.89±0.10 49.60±0.10
  Arms 12.50±0.03* 13.18±0.05* 12.55±0.04* 11.15±0.04
  Legs 31.83±0.06 34.06±0.09* 31.22±0.09* 31.57±0.08

 Fat mass (%)
  Head 5.13±0.03* 5.94±0.05 5.58±0.06* 5.96±0.06
  Trunk 52.13±0.13* 47.26±0.22* 53.21±0.20* 56.29±0.20
  Arms 11.39±0.04* 11.63±0.06* 11.15±0.06* 10.57±0.07
  Legs 31.35±0.12* 35.17±0.22* 30.07±0.19* 27.28±0.15

 Body composition (%)
  BM 3.17±0.01* 3.43±0.02* 3.13±0.01* 3.56±0.02
  SM 68.59±0.12* 70.82±0.16* 68.98±0.18* 71.85±0.19
  FFM 71.77±0.13* 74.25±0.17* 72.11±0.19* 75.41±0.19
  FM 28.24±0.13* 25.75±0.17* 27.89±0.19* 24.59±0.19

In obesity

 Body mass (%)
  Head 5.16±0.02* 5.30±0.03* 5.56±0.03* 6.91±0.07
  Trunk 51.29±0.07* 47.68±0.10* 50.87±0.09 50.33±0.20
  Arms 12.36±0.04* 12.99±0.04* 12.54±0.05* 11.07±0.10
  Legs 31.19±0.07 34.02±0.10* 31.04±0.09 31.69±0.20

 Fat mass (%)
  Head 3.80±0.02* 4.12±0.05* 4.24±0.03* 4.63±0.09
  Trunk 54.89±0.15* 50.30±0.21* 54.79±0.21* 57.06±0.35
  Arms 11.58±0.05* 11.77±0.07* 11.54±0.07* 10.95±0.14
  Legs 29.73±0.13* 33.81±0.22* 29.42±0.19* 27.36±0.35

 Body composition (%)
  BM 2.67±0.01* 2.86±0.02* 2.67±0.02* 3.21±0.03
  SM 63.47±0.13* 65.22±0.21* 64.50±0.18* 68.04±0.43
  FFM 66.13±0.14* 68.08±0.22* 67.17±0.19* 71.25±0.45
  FM 33.87±0.14* 31.92±0.22* 32.83±0.19* 28.75±0.45

Note. BM = Bone Mass; FFM = Fat Free Mass; FM = Fat Mass; SM = Skeletal Muscle; NHW = non-Hispanic white;  
NHB = non-Hispanic Black; HIS = Hispanic; KOR = South Korean;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others a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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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게서는 비만 측정 대체 지표로서 BMI와 허리둘레를 같이 적용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만 진단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Haam et al., 2023; WHO, 2004).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사항을 가지
고 있다. 다음의 제한사항 고려하여, 결과 해석과 적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DEXA는 체성분을 측정하는 상당히 정확한 방법으로 알
려져 있지만(Heymsfield et al., 2005; Heyward, 2001), 그 정확성

에 대한 인종 간 차이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본 연구
의 목적은 BMI 비만 기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인종 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비만 관련 유병
률과 관련한 BMI 기준 설정 연구와 구분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체형은 체중에서 각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결과 해석 및 다른 연구와 비교 시 주의가 필
요하다.

Table 5. Weighted proportion of body composition in women

NHW NHB HIS KOR

In overweight
 Body mass (%)

  Head 5.91±0.02* 6.40±0.02* 6.41±0.03* 7.72±0.03
  Trunk 49.12±0.09* 46.12±0.11* 49.67±0.16* 50.97±0.11
  Arms 10.90±0.04* 11.41±0.04* 11.19±0.05* 10.51±0.05
  Legs 34.06±0.10* 36.06±0.10* 32.73±0.17* 30.80±0.10

 Fat mass (%)
  Head 3.43±0.02* 3.91±0.03 3.76±0.03* 3.97±0.03
  Trunk 47.38±0.18* 44.29±0.22* 49.05±0.26* 53.54±0.20
  Arms 11.93±0.06* 11.97±0.07* 12.10±0.08* 12.55±0.08
  Legs 37.26±0.19* 39.83±0.20* 35.08±0.27* 29.94±0.19

 Body composition (%)
  BM 2.84±0.01* 3.10±0.01* 2.90±0.01* 3.17±0.02
  SM 56.12±0.13* 58.03±0.20* 56.52±0.17* 60.31±0.25
  FFM 58.96±0.13* 61.13±0.20* 59.42±0.17* 63.47±0.25
  FM 41.04±0.13* 38.87±0.20* 40.58±0.17* 36.53±0.25

In obesity
 Body mass (%)

  Head 4.90±0.02* 5.20±0.03* 5.41±0.03* 6.72±0.07
  Trunk 50.29±0.11* 47.03±0.12* 50.27±0.18* 52.36±0.42
  Arms 11.33±0.04* 11.88±0.05* 11.56±0.05* 10.48±0.10
  Legs 33.48±0.11* 35.88±0.15* 32.76±0.20* 30.44±0.21

 Fat mass (%)
  Head 2.59±0.01* 2.83±0.02* 2.94±0.03* 3.23±0.05
  Trunk 50.29±0.16* 47.28±0.19* 50.73±0.29* 55.64±0.44
  Arms 12.54±0.07 12.72±0.08 12.65±0.09 12.54±0.18
  Legs 34.58±0.16* 37.18±0.23* 33.69±0.31* 28.59±0.38

 Body composition (%)
  BM 2.36±0.01* 2.49±0.01* 2.42±0.01* 2.85±0.03
  SM 51.46±0.12* 52.45±0.18* 52.43±0.19* 57.16±0.43
  FFM 53.82±0.12* 54.93±0.19* 54.85±0.19* 60.01±0.44
  FM 46.18±0.12* 45.07±0.19* 45.15±0.19* 39.99±0.44

Note. BM = Bone Mass; FFM = Fat Free Mass; FM = Fat Mass; SM = Skeletal Muscle; NHW = non-Hispanic white;  
NHB = non-Hispanic Black; HIS = Hispanic; KOR = South Korean;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others at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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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한국 성인은 미국 내 타 인종에 비해 BMI와 체지방률 간의 상관관계
가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동일한 조건(성별, 연령, 체중 상태)에서 더 
낮은 체지방률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포괄적인 ‘아시아인’의 
BMI와 체지방률 관계를 한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비율과 체성분뿐만 아
니라 체지방의 분포에서도 한국 성인과 미국의 다른 인종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BMI 비만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는 이러한 인종적 특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 고유의 체성분 특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를 제공하고, BMI와 체지방률 관계의 인종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기
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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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관계의 인종 간 차이: 
한국 성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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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체지방률 관계가 다른 인종과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이를 위해 1999–2006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9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유효한 신체 계측 및 체성
분 측정을 한 15,448명의 미국 성인과 7,020명의 한국 성인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체성분 변수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
수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각 인종의 성별, 연령, BMI에 의한 체중 상태 분류 하위 그룹별로 BMI와 체지방률의 상
관관계 계수와 체성분 변수의 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BMI와 체지방률 간의 상관관계는 남성 0.640, 여성 0.703으로 미국의 다른 인종(남성 0.762
∼0.796, 여성 0.771∼0.807)에 비해 약했다. 하위 그룹 내에서 한국 성인은 대부분의 다른 인종에 비해 낮은 체지방률, 
높은 몸통 질량 비율, 낮은 사지 질량 비율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성인은 상대적으로 몸통에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 내 다른 인종과 비교 시 한국 성인에서 BMI가 비만을 반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고, 체성분뿐
만 아니라 체지방 분포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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